
오늘의 말씀 수 출 ( 4:24-31)– 
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24    

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
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25    

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
피 남편이로다 하니 

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26    
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

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27    ◎
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
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

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28    
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
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

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29    
를 모으고 

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30    
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

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31    
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
경배하였더라



본문 이해

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
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. 
어 그의 발에 갖다 대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
라.

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
매 그가 가서 모세를 만나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분부, 
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. 
아론이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, 
고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, 
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, 
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.

적용

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는 표현을 하나님“ ”
이 직접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



습니다 모세가 숙소에서 강도를 만났거나 사고를 당. , 
했거나 질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결과, , 
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셨다고 표현할 수 
있는 것입니다.

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할례에 대해서 . 
알지 못했고 모세를 만나 첫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, 
행하는 것을 보고서야 할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
입니다 이제 둘째 엘리에셀을 낳았는데 애굽으로 먼 . , 
여정을 떠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만약 할례를 행하. 
고 떠났다가 혹 잘못 돼서 열이라도 나고 병이라도 , 
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앞섰을 것입니다 갓난 . 
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
다.

그래서 모세도 율법을 앞세우지 못하고 아내를 위한, 
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
않은 채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의 길을 . 
불순종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. 
치셔서 모세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. 



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. 
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잘못되면 만사 허. 
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엄하게 다스리셨습. 
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칠 . 
수 있는 중심을 세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. 
은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과 동시에 그 길을 가
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교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명. 
자의 축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. 
해 다시 모인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은 참으로 복된 사
람들입니다.

기도

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.

시작도 과정도 바르게 하기 위해 늘 내 중심을 살피게 
하옵소서.

내 중심을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 
잘 순응하게 하옵소서.



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
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, , 
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.

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
서.

내일 말씀 출 ( : 5:1-14)


